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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업계 안전문화 조성 결의 격려
- 송명달 해수부 차관, 항만하역업계 노사 대표자 안전 결의대회 참석 -

- 항만하역업계 재해 저감을 위한 노·사 간 화합과 협력 당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1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항만하역업계 노사 대표자 안전 결의대회에 참석해 항만하역업계의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격려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항만하역 사업장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에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시행 2주년을 맞아 최근 대형 화재

사고 발생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폭염과 폭

우 등 여름철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김상식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과 노삼석 한국항만물

류협회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항만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수출입물류의 핵심거점인 항만의 안정적 운영과 

항만물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항만의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노사단체 대표의 선창에 따라 한목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이행 의지를 다졌다.

  또한, 항만 현장의 사고와 재해예방 방지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

(부산항만연수원 서기승 교수)을 통해 항만 안전에 대한 노사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송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오는 8월 4일은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째가 되는 날이다.”라며, “이번 안전 결의대회를 계기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되새기며, 노사 양측이 ‘안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한 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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